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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정유, 부분파업 전면전 확대 우려
LG정유 노조, 강도높은 파업 지속 강경 … 집중교섭 결과 따라 파장

LG-Caltex정유의 파업이 부분파업으로 불씨가 붙었으나 본격적으로 확산될지는 7월14일부터 18일까지 협상

될 집중교섭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.

중앙노동위원회는 7월13일 2시부터 14일 새벽까지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에서 LG정유 노

사와 조정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점은 찾지 못한 채 조건부 직권중재회부 유보 결정을 내렸다.

따라서 LG정유 노조원들은 집중교섭기간 파업에 돌입할 수 있으나 정유공장 가동에 필요한 최소 근무자는 

파업에 참가할 수 없다.

LG정유 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이 있은 14일 오전 7시부터 집행부와 대의원 등 50여명이 공장휴게실에서 시

위에 들어갔고 교대 근무자들은 근무에 참여해 공장 가동에 차질은 없었다.

그러나 LG정유 노조는 14일 오후 6시부터 열리는 여수산업단지 공동투쟁본부 주관의 파업 전야재에 참여하

는 등 파업강도를 유지하겠다는 자세이다.

LG정유 노조는 5조3교대와 기본급 기준 10.5%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교섭을 벌였으나 회사측은 현 수준에

서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7월7일 파업을 결의했었다.

국내 나프타의 40%를 공급하는 LG정유가 최악의 상황인 조업중단에 들어서면 정유기업은 물론 물류와 제

조업까지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사상 최대의 여수산업단지 연맹 파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

도 나오고 있다.

한편, LG정유의 노사는 7월15일 11시부터 1차 집중교섭에 들어가는데, 노조는 집중교섭기간에도 부분파업을 

지속할 계획이다. <이범의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7/15>


